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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5일 박민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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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설명의 요지

(박민규의원)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

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

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

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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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

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

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경

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

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

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

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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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

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